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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궤적，그화려한 도전의 향연



권두시

상한 영혼을’워 f t  여

상 한  갈 대  라도 하 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 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 으 면 야  . '

밑둥 잘 리  어도 새 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 들 리 자  상 한  영혼이여 I  
충분히 흔 들 리 며  고통 에 게 로  가자

뿌리 없이 흔 들 리 는  부 평 초  잎이라도 

물  고 이 면  꽃 은  피거니 

이 세 상  어디 에서나 개울 은  흐르고 

이 세 상  어 디 서 나  등 불 은  켜지듯 

가 자  고 통 이  여 살  맞대 고  가 자  

외 롭 기 로  작정하면 어딘 들  못  가랴 

가 기로 목 숨  걸면 지 는  해 가  문 제 랴

고 통 과  설 움 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 은  벌판에 서 자  

두  팔로 먹 까 도  바 람 은  불 듯  

영원 한  눈 물 이 란  없느니라 

영원 한  비 탄 이 란  없느니라 

캄 캄 한  밤 이 라 도  하 늘  아래선 

마 주  잡 을  손  하 나  오 고  있거 니

-  고정희 시 집 「아름다운 사람 하 나 푸 른 숲

〈시 해설〉

시드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우리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 들  

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 

시인은 말합니 다 .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 불  

은  켜지듯” 꽃 은  피고 새순은 돋을  것입니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는 것이므로， 

캄캄한 밤이라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을 것이므로

-  시인 도종환

고정희 : 1948년 전남 해남 출생. 한국신학대학 졸업.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문단에 나옴. 시집〈초혼제〉〈눈물꽃〉〈아름다운 사람 하나〉등을 남겼 
으며，1991년 세상을 떠났다. 유고시집으로〈모든 시라자는 것들은 뒤에 여 
백을 남긴다〉가 있다.



次 표지설명: 공군을 알리는 새로운 얼굴.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고주원 • 한효주 

표 지 : 감윤하i 뒤표지: 중위 이영원

공군 November 2007 No.353

발행일자 I 2007년 11월 2일(통권 제353호)

발행인 I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기획 • 편집 I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제연, 이병 이호용 

디자인• 인쇄 I 공군교재창

•X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 0 0 7 . 1  1

www .airforce .m il.k r  Vol.353

0 4  7 1획 특 집  _  T -5 0 , 첫 새 내 ;71 조종사를 배출하다

Sketch  1 _  골든  이글로 첫 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Sketch  2  _  T -5 0  =  하이테크 +  통합훈련체계”

1 〇 서울에어쇼 2007 포토에세〇 I _  천상의 궤적, 그  화려한 도전의 향연

1 A  Bird Alert! _  가을하늘을 수놓는 찬수만의 가창오리

1 7  World-Wide Vision _  美공군인들의 극 한  생존능력 육성

2 0  e-Sports <ACE> _  왼 손 은  거들 뿐

2 2  HOT C니 P! _  고주원, 한효주 공 군  홍 보 대 사 로  위촉

2/* 참모총장스케치

2 6  공군은지금

3 0  부대동정 _ 2〇비,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31 11월의 공군 역사

3 2  여기는 다이만 _ USAF, ROKAF join forces in the sandbox

3A In Time Capsule _  Rainbow  Day 타임캡슐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3 6  SPACE AIRFORCE _  공 군 -과 학 기 술 부 가  함께 열어가는 우주시대 

스〇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내가 만 난  스 타 와  명언 

4 2  INTERVIEW _  신임 2 대 항공소년단 사무총장과의 만남 

IJ*  동아리 소개 _  공 사  로봇항공기 프로젝트팀 ‘마하수리’

A 5  시가 있는 풍경 _  절벽(紀壁)

U i 지휘관기고 _  ■■도전이 있는 곳 ", 제 18전 투 비행단

4 9  PREVIEW _ 11월의 문화행사

5 0  생각하는그림_ 배려의 힘

5 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영 화 「카핑 베토벤j 을  통해 반추해 보는 베토벤의 열정

5 4  Stimulate Us! _  제6 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5 5  책마을 _ 그 대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

5 6  INFORMATION _  제10회 공군력 국제 학 술  회의

http://www.airforce.mil.kr


04 I 기획특집 : T-50 첫 조종사 배출

T-50, 첫 새내기 조종사를 배출

Sketch 1_골든 이글로 첫 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Sketch 2_“T-50 = 하이테크 + 통합훈련체계”

글 김희연 | 사진 감윤하! 

m  • 1정 ᄈ  제1전투비행단

Sketch 1_만남

제 1전 투 비 행 단  2 0 3 대대 
교 관  조 종 사  홍 주 현  대위 
학 생  조 종 사  김 기 현 /박 현 식  중 위

T 7 r z

s  1一 이글로 첫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만나다

T-5 0 (일명 골든 이글)으로 첫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탄생한다. T-  

50 훈련 1기라 할  수  있는 열두 명의 학생 조종사들은 지상 7주，비행 28주 

의 전 35주 과정을 무사히 마쳤고，이후 2기 열다섯 명을 비롯해 점차 확대 

될 예정이다. 1기 교육과정에서 교관조종사를 맡았던 홍주현 대위(공사 46 

기)와 학생 조종사를 거친 김기현/박현식 중위(공사 54기)를 만났다.

- 교관이신 홍 대위님은 정식으로 조종사가 되기 전에 어떤 항공기로 

고등훈련을 받으셨나요? T-50고ᅡ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홍주현(교관) 제가 학생 조종사였을 때는 영국제인 T-5 9 로 고등훈련을 받 

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T-5 0  고등훈련을 맡은 서른 명의 교관들은 학 

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전 훈련을 거쳤습니다. 조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T-5 0 이 전자 장비나 항공 역학적 측면에서 기술력 

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 학생 조종사들은 T-50으로 첫 훈련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T-5Q을 타 본 느낌이나 교육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 

시오.

해

자습 중인 T-50
훈련 1기생i



박현식(학생) 기존 고등훈련기로 훈 련 을  받고 있는 동기들 

로부터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전투기를 조 

종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 

이 가장 좋았습니다.

김기현(학생) 훈련 중 에는 열심히 하는  자 세 가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했습니다. T-5 0  고등훈련 1기로서 여러 교관님들 

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훈련을 하는 동안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입니 

까? 학생들은 어떤 점을 어려워하던가요?

홍주현(교관) 학생들의 성격，능력, 성향에 따라서 습 득  속

도가 다릅니다. 학생에 맞춰서 모두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훈련 내내 학생들의 안전이 최 

우선이고, 특히 이착륙 시 위험요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 

다. 초음속 항공기 인 T- 50의 경우，3차원 공간에서 높은  속 

도를 내며 목 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을 겁니다.

-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특이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 

세요.

박현식(학생) 아무래도 제가 실수했던 일이 가장 마음에 남 

아 있습니다. 지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비행 시



입력된 정보를 전혀 사 용할 수 가  없었습니다. 지형지물을 보고 좌표를 판단하여 비행을 

해야  했던 위험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김기현(학생) 뒷자리를 비우고 단독 비행에 나선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 손으 

로 T-5 0 을  움직일 때의 느 낌은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흥주현(교관) 한  개의 에피소드를 뽑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 매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몰랐던 부분이지요. 학생들이 아무리 전문서적을 탐독한다 해도 실 

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 순간  교관이 잘  살 펴야 합니다.

- 담당 교관 가운데 굳이 기억에 남는 분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박현식(학생) 저는 학생 조 종사 중에서 공부  전담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차반(先次 

抑 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찾기가 힘들었는데，표 준을 잡아주셨던 담당  교 관  제3편 

대장 정홍구 소령님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홍주현(교관) 교관인 저도 학생 조종사 시절에는 정 소령님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 

니다.

- T-50 첫 훈련을 마친 학생 조종사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김기 현，박현식(학생) 훈련 전만  해도 T-5 0 을 다룬다는 기대감 

에 부풀어서 딴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보 

니 부푼  기대감만큼 공부해 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T-5 0  훈련 1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훌륭한 조종사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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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 2__ 기대

“T-50 = 하이테크 + 통합훈
- 통합훈련체계 갖춘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수출을

글 김희연 I 사진 Katsuhiko Togunaga 

和  H • 해 화  제1전투비행단

지 난  10월 열린 제6회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 

시 울에어쇼 2007)에서 단연 눈 길 을  끈  것은 A -3 7 B의 고별 

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T-5 0 이었다. T- 50은  한국 최초의 초  

음 속  항공기 개발사업의 결과이자，세계 유일의 초음속 고등훈련 

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훈련기 사 상  최초로 첨단의 디지털 항공 

전자/무장제어 시스템을 장 착한 점이 T-5 0 의 특징이다. T-5 0  

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 은  “전투 시에 꼭  필요한 초 

음 속  비행을 훈련할 수 있는 기동 능 력을 확보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세계 최초 동시공학 적용한 군용기

T-5 0 은 개발 초기부터 통합훈련체계 (Total Training  System )로  개발되었다. 항공기, 훈련체계, 군수지원체계를 아우르며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공군의 보유  및 발전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한  전투대대에서 훈련할 때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4~5세 대  전투기급에 맞는 성능과 능 력 을  보유했다. 더불어 KT-1  급 항공기에서 수료한 학생 조 종사 

들이 적응하기 쉽게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T-5 0  개발 사업은 1997년 10월에 시작되어 만 4 년만인 20이년  10월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8월에 

는  양산 1호기가 출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두바이에어쇼에서 최고 참가업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1월에는 T-5 0 어1 

레이더，기총, 탄약을 장착한 TA-5 0  무장시험이 완료되면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약 9년에 걸친 개발 사업을 통해 전술 

입문기 인 TA-5 0 를 기본으로 고등훈련기 인 T-5 0  외에 경공격기인 A -5 0 이 탄생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 내에 개발이 완료된 것만으로도 놀라움을 던져 주기에 충분했다. T-5 0  개발 사업은 1997년 시작되자마 

자  우리나라가 M 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팎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만 했다. 기술을 지원 

한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 기업인 록 히드 마틴 (Lockheed M artin ) 측에서도 설계도면 작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예상했으나，결국 제 날짜를 앞당겨 완료한 바  있다. 이때 설계 엔지니어들이 연일 밤샘 작업을 하 느 라 주 변  이식집 

이 때아닌 대목을 맞았다는 뒷이야기가 전한다.

이렇듯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동시공학<同 떼 •學 ，Concurrent Engineering)0 ! 큰  힘을 발휘했다. T-5 0 은  세계 최 

초로 동시 공학을 완벽하게 적용한 군용기다. 100% CATIA(컴퓨터 설계 프로그램)를 활용했고, COMOK(Computer Mock-  

Up)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동  

시공학과 COM OK  기 법은 기술을 지원한 록히드 마틴에서 역으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수준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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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최적의 환경 구축

개발을 완 료한 T-5 0 은 조종사가 비행에 나서기에 편안한 환경을 구축했다. 각종 첨단장비와 무장들로 인 

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고등훈련기는 전투기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 시스템 과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때문에 HUD (Head-Up Display), Color MFD (M ulti-Function 

Display) 등  T- 50의 최신 항전장비는 조종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시험비행 조종사 

로 참여한 최정욱 소령 (52시험평가전대)은 “평가 비행에서 모든 조종사들이 후방석의 도움 없이 이착륙을 

수행할 수  있었을 만큼 전투기와 유사 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최 소령은 특히 통합훈련체계로 개발된 T-5 0 의 장점을 강조했다. "항공기는 그  자체로서도 우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더욱 중 요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시뮬레이터, CBT 등  우수한 지상 교

T-50에 탑승한 '국민 조종사’ 문남곤 씨와 그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육  시스템이 실제 비행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설명

이다.

T-5 0 은 T-5 0  개발 과 

정의 일부인 시험비행에 

참여한 우리 조종사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 

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 

계적 항 공  전문 잡지인 

영 국 〈플 라 이 트  인터내 

셔널〉의 요 청 으 로  평가  

비행을 했던 콜린스 피터 

제임스 씨는 시승을 마친 

후  ‘한 국  공군의 T-5 0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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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 전투기와 고등훈련기의 현격한 성능 차이를 줄임으 

로써 운용비용과 비효율성을 낮춘 유 일한 훈련기”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 조종사 외에 특별히 국민 조종사로 선발되어 서울에 

어쇼 2007에서 T-5 0 을  시승한 일반인의 반응도 마찬가지 

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문남곤 씨는 공군  예비역 병 

장  출신으로 T-5 0 을 직접 타 본  후  큰  감동을 전했다. “천국 

에 갔다 온 느낌 인데，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지네 

요. 조종사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 은  추억이 되었 

습니다.”

국방력 강화 외에 산업 증진 효과 증대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T-5 0  훈련체계 도입에 관심 

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Teal)의 조 

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약 1,000대(약 300억 달러 수준)의 

T- 50이 수출될 전망이다. T-5 0 은 현존하는 차세대 고등훈

련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 

쟁이 될 만 한  개발 계획도 없어 시장 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산업은 그 자체의 수출 경쟁력 외에도 연관 산업 

에 막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기에는 

기계 ■ 전자 • 소재 등에서 자동차보다 열 배가 많은 期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또 원자재 투입에 비해 완제품의 가 

격이 월등히 높아  부가가치가 높 은  편이다. 항공기 산업으로 

인해 연인원 2만  명의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T-5 0 의 개발은 우리 공군에게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 

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T-5 0 은 국 

산 화율 61%에 국내외 특허출연 437건, 특허등록 127건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다. T-5 0 으로  인해 독자적인 무  

기 체계 확립을 통한  기술 안보 역량과 첨단 전투기 지속 개 

발이 보장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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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궤적，

그 화려한 도전의 향연

쏟아질듯한꺼번에 내려와사방으로 갈라지는 레인 케 7aU，하늘에 거대한리본모양을 만들어내는 스플릿-에스:一 : 카시. 

창창한 가을햇살을 등지고 편대를 이룬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광활한 가을창공을 화려히 수놓는다. 유려한 회전곡선과 

스모크(Smoke)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물결，그리고 아찔한 교차의 순간들은 서울공항 비행관람대를 찾은 이들의 가슴을 흔 

들어놓기에 충분하다.

원고정리 편집실 | 사진 김윤해 • 중사 성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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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q T 9 하는  탄성과 함께 일제히 고 개 를  하늘로 젖힌 어른부터, 두 날개를 펼치며' 시원스레 하 

늘을  질주하는 T-5 0 의 궤적을 따라 손가락으로 저마다의 꿈을 그려보는 어린아이까지. 

먼 훗날 이들이 꿈꾸는 세계가 저 심원한 가을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향연처럼 거침없이 피어 

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사람마다 인생의 궤적은 그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간다고 

했 던 ^}? ᅩ

13년 전, A -3 7 B 8대로 팀을 창 설한 이래 지금까지 총  2況회의 곡예비행을 실시해온 블랙이글스

비행팀 . 이날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자랑스러운 한국곡예비행의 현존하는 역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려대는 요 란 한  굉음속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카 타 르 시 스 의 묘 미 를  한 껏 선 사 하 기  에충 분 하 였 다 . . ᄊ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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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복을 통해 현대적이며 유연한 공군문화를 국민에게 전 

파하고, 민군이 함께 다 가 서 고 자  기 획 된 「A erostar 패션쇼 

2007」은  패션 디자이너 이기오 씨가 직접 디자인한 미래의 공군 

제복 컨셉들과 다양한 공군군복을 소개하였다. 나름의 디 테 일함 

과  정제된 미를 유지하며 맛깔진 조화의 참맛을 살려내 쇼의 분  

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공군홍보관에 비치된 명품 

빨 간 마 후 라 ’ 는  세계적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직접 디자인하여 

많은 이의 주 목 을  받았다. 공군 전투조종사로서 대를 이어 순직 

한  父子조종사의 넋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아  이날의 행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였다.

보는 이와 행하는 이가 ‘교감’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진솔 

한  공유. 그 정점에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항공 

우 주  및 방 위 산 업 의  찬 란 한  위상이 자 리해 있다. SEO U L 

A IRSHOW  2007은  그렇게 6 일간의 여정 속에서 화려한 종지부 

를  찍었다. 스릴 넘치는 퍼포먼스로 그려낸 ‘강렬함과 화려함’ . 

그 이면에는 일취월장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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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IRSHOW 2007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Aerostar 패션 
쇼 2007. 정복 및 예복，조종복 둥 20여 종의 다양한 공군 군복은 물론, 
패션 디자이너 이기오 씨가 직접 디자인한 미래의 공군 제복 컨셉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전문 모델 외에, 우주인 후보 이진 
영 소령, 최초 여 전투조종사 박지원 대위, 블랙이글스 조종사, 공군 
ACE 팀 등이 함께 무대에 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조류박사 현 준위의 Bird Alert 因

가창오리들이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구름인가?벌떼인가? _

가을하 수놓는 천수만의 가창오리

ᄃ  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농부들이 풍작으로 기쁨

ᄅ 을  만끽하고 있는 천수만의 간월호에 올해도 어김없 

이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가창오리 수 십 만  마리 무리들이 찾 

아왔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가창오리 무 리는 천수만의 간월호 

에 도착하면 간월호의 물  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모래언덕에 

서 지친 날개를 접고 휴식을 취한다. 또 다 른  무리는 천적 이 

없는 호수 중간의 물위에서 물장구도 치며 장난을 통해 여행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가창오리들에게 이곳 천수만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 낮 

에는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는 호수의 깊은 곳에서 마음껏 휴 

식을 취할 수  있고 밤에는 넓은 들판의 많은  낙곡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논에 떨어져있는 낙곡과 태풍 

으로 쓰러져있는 벼들이 바로 그들의 양식인 것이다. 러시아

의 룬 드라 지역에서 4 ,000여 km 를  애써 날아온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이곳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 내내 먹을 많 

은  양식이 넓은 벌판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늦가을의 간월호에 해가  질 무렵이면 가창오리 무 리 가  도 

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무리 가  몇 백 마리에서 몇 천 마  

리 혹은 몇 만  마리가 되는 무 리가 속 속  도착한다. 일단 도착 

한  가창오리는 점점 큰 무리를 만들면서 대규모의 무리로 발 

전한다. 큰  무리의 가장자리 에 자리 잡은  가창오리들은 틈만  

있으면 무리의 가운데로 이동을 한다. 아마도 무리의 가운데 

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창오리를 관찰하는 동 안  매 한  마리가 가창오리를 공격 

하는 것을 보았다.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사 냥 한  것 

으로 보 아  가창오리들이 아마 매들의 공격패턴을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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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이 시작되자 가창오리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간월호에서 주변 농경지로 무리를 이루어 떠나고 있다.

•今寒s r 

、卜'5•든：戶
,  ' j  tmm . .

간월호에 해가 지면사 화 [ 둘이 날아들고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 속의 중심부에 섞여 있으면 안 

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섬세한 이 새 

들의 조심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창오리가 살아남을 수  있 

었던 것 같다.

접근이 어려운 가창오리의 번식지

가창오리의 수컷은 머리 부분을 보면 쉽게 구분이 된다. 머 

리에 태극무늬가 있어서 옛사람들은 이 새 를  보고 태극오리 

라고 부르기도 했다. 암컷은 수컷과 쉽게 구분이 된다. 마치 

청둥오리의 암컷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리에 흰점이 하나 

있기에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번식지에서는 이들이 

습성상 모여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조류 

학자들 조차도 우리나라에서 가창오리들의 군무를 보여주 

면 조작된 영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어쩌면 이 새들의 화 

려한 군무를 가을이면 항상  볼  수 있는 우리나 라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리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에 속하는 이 새는 영어로는 

Baikal Teal이라고 부른다. 즉,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 

사는  작은 새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 

나 그곳에서는 이 새를  쉽게 볼  수  없다고 한다. 호수의 길이

가  4,000km 로  길고 넓으며 수초가 많은 높지가 형성되어 

번식지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과 방송국에서 여러 번 취 

재를 다녀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 고  돌 아왔 

다고 한다. 결국 가창오리의 생태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 없이 천수만을 찾  

아온 것이다.

겨 울 철 새 와  비행안전

가창오리가 이동을 시작한다. 물에서 30여 만  마 리가 떠오 

르는  것을 본  사람이면 이들의 群舞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 

이다. 그 많은 새들이 물을  박차고 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떨 

어지는 일이 없다. 마치 구름처럼, 또는 벌떼처럼 날아다니 

지만 일사분란하게 날아오르고 수만  마리가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율동하는 모습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있다. 

구름처럼 움 직 이 는 무 리 가 우 리 의  머리 위로 이동을 하게 되 

면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 드리운 것 같은 착각에 빠 진 다  새 

들의 날개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면…

지난 달부터 서산기지는 동계비행절차에 들어갔다. 겨울 

새들이 도래하고 그 중에서도 가창오리들이 이곳에 도 착하 

면 비행 시 안전을 위해서 새들의 활동이 적은 상공으로 전 

투기들의 비행경로와 비행고도를 일부 수정하여 비행한다. 

오랜 시간 동안  겨울새들의 활동 경향성을 연구한 것을 바탕 

으로 겨울철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 지원요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워 

낙 많 은 무 리 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행여 이 새의 무리가 기지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지 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 

로 확인하고 있다. 활주로 통제탑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조  

류감시장비와 기지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장비를 활용 

하여 이 새들이 항공기 이착륙 경로로 접근하기 전부터 이착 

륙에 지장이 없어질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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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조류감시장비의 모니터를 보는  병사의 눈이 커짐 

을  알 수  있다. 가창오리가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러 한 상  

황은  바로 활 주로 통제탑의 선임장교에게 전달되고 활주로 

에 이륙을 위해 정대 중인 조종사에게 즉시 전파된다. 새들 

이 활주로 상 공 을  벗어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모니 터를 보 

는  병사의 눈에서 는  긴장이 흐른다.

가창오리들이 활주로 상공을 벗어났다. 낮에는 새들을 감 

시하는 요원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감시 업무가 비교 

적 수월하지만 야간이 되면 모니터를 보는  사람만이 활주로 

주변 상공의 상 황 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딴전을 피우면 안전 

을  보장할 수  없다. 낮이나 밤이나 늘  우리 기지 상공을 살피 

고  조류가 접근치 않도록 퇴치와 감시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 

는  운항관제대 BAT 요원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살아 있는 

한  겨울철새로부터 우리 기지의 비행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올해는 예년 과  달리 가창오리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생 

겼다.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비료로 사용하던 볏짚을 지금은

모두  거두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팔기 때문에 벗짚에 

붙어있던 새들의 먹이가 되는 낱알이 함께 수거되고 최근에 

는 농 가 에 서  일찍 논갈이를 하여 먹이가 땅속에 깊이 묻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눈이 내리고 얼마 남지 않은 먹이마저 눈  

속에 묻히면 더 이상 가창오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 다시 이 

동 을  해야 한다. 그나마 이곳보다 먹이 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새들은 어디든지 떠날 것이다. 4 ,000여 

km 를  날아왔는데 그 어딘들 못  가겠는가. 좀  더 날씨가 쌀  

쌀해지면 보다 따뜻한 남쪽지방으로 날아갈 것이다. 아마 해 

남의 고천암호가 그들의 최종목적 지가 될 것이다.

내년 시베리아의 룬드라 지역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새로 

운  봄날에 가창오리는 또다시 먼 여정을 떠날 것이다. 이곳에 

서 혹독한 겨울을 보낸 가창오리들은 보다 강한 모습으로 고 

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행은 매년 반복될 것이 

다. 새로운 번식을 위한 사랑을 위해… 오늘 붉은 노을을 배 

경으로 군무를 펼쳐준 가창오리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아름다운 군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1, a  가장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논 위를 날고 있다.
3. 먹이 활동을 떠났던 가창오리 무리들이 아침이 되자 

다시 간월호로 돌아오고 있다.
4  먹이 활동을 떠나는 가창오리 무리

v ； ， 네 … * 기 그 ，/ :

먹이 활동을 떠나는 가창오리 무리

；S  '거친 준위 .한동선 I 제2 0 전 투비행단 조류 담 당  

현동욕•죽워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 

'기 ® ，했던 ' i 류북 # 리는- 방법으로 유트한. 비행단의 

홋 f 귤S 자다.•훈 무 부  교수를••도와자며 자료수집에도. 

바 았눈 그는、현재 항 野 I와 조 류  간와 사고 
_ _ 、 . 여文 1. 위한玄：!^ 곤 나 .푠2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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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윰 차가운 눈빛으로 자 신 서 꿈틀거리는 실 사는 설명한다. “몸이 튼튼한 것으로는 부족합v 다. 훈 련 음 ,

- 丄 벌레들을 내려다 봤다. 이것이 스티븐 레이텔 하사월 통해 신체는 얼마든지 발달시킬 수  있지요. 저희가 요구하를I
|fc  오늘 저녁 식사이다. 50마리도 넘는 벌레들을 입에 넣으며

그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입 속에서 잇몸과 

치아를 따라 벌레들이 꿈틀거린다. 우물우물 씹어서 단백질 

로 가득 찬  이것들을 꿀꺽 삼킨다. 끊임없이 입안에서 혀와 

잇몸을 깨물어 대는 벌레들이 레이텔 하 사는 마치 풍선낌인 

양 볼이 뿔룩하게 되도록 씹는다. 징그럽고 꿈틀대는 생명체 

란 생각은 머리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다만 생존, 대피, 저항, 탈 출 (SE RE : surv iva l, 

evasion, resistance, escape) 전문요원인 레이텔 하사가 

불모지에 고립되었을 때 살아남으려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 

일 뿐이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고, 또 이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 

르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SERE  전문요원은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주 페어차일 

드  공군기 지 (Fairchild AFB)의 336 훈련단의 RC  델라노 중

것은 정신력의 강인함이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고 또 절대 

하지 않 을  일도 다 할  수 있 다 는  그런 정신력 말입 

니다.”

이들 교관들은 공군의 특수훈련이 타군보다 월등하다고 

말한다. SERE  훈련 자체도 한국전쟁 말기에 공군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 후에 베트남전 당시 육군과 해군에서도 

본  훈련을 도입하게 되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  

은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ERE  교관이자 수중 

생존전문가인 매튜 지머 하사는 말한다. “훈련생들은 어떠한 

도전과 장애물도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공  

군전사들에게 어떠한 예측불허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잉하기 위하여 이들은 수상, 사막，극한, 

산 악 등 의  여러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

공군전사들의 훈련과정

SERE  훈련은 전투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매튜 지머 하사가 군장을 싣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임시땟목을 끌고 워싱턴 주 콜빌 국립 
공원의 차가운 호수를 건너고 있다. 그와 파트너 마이클 가르시아 하사는 2007 최고 SBRE 
요원 선발대회에서 15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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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SERE  요원들은 이것에 관련되는 기술들을 오 

늘과  또 내일의 공군인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곳 

페어차일드 기지에서는 매년 10,000명도 넘는 공군장병들 

이 훈련과정을 수료한다.

훈련과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생존 및 대피, 저항 

및 탈출, 그리고 수상  및 극한생존이다. 첫 번째 기본생존 및 

대피과정은 미개지에서의 생존기술，응급처방，지상내 비게이 

션, 위장，적 회피，그리고 연장제조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저항 및 탈출과정은 포획된 뒤 어떻게 적에게 저항하고 또 그 

에게서부터 탈출하는지에 대해 훈련한다. 실제로 포로경험이 

있는 장병들의 기억과 진술을 토대로 짜여진 과정이다. 수상 

생존과정에서 훈련생들은 수중응급처치법 , 해양생태학，수상 

장비유지，그리고 수중생존용품 사용법 등을  터득한다. 마지 

막으로 극한생존훈련에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는 기본생존 및 

회피기술을 혹한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가르친다.

이 모두의 과 정 은  한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다. 살아남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전시환경에서 가장 부각되는 점 

중  하나이다. SERE  훈련은 워낙 중요하게 여겨져서 심지어 

는  과정의 대부분이 군사비밀로 취급된다. “적이 생각도 하 

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생존하는 법을 우리 장병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델라노 중 사는 말 

한다.

훈련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관들 자신도 수시 

로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년에는 전투구조장교，조난 

구 조사 및 SERE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체적 관련분야지 

식，지구력 및 의지를 시험하는 4 일간의 평가를 실시했다. 

“수 호 천 사 ’ 라 불리는 이들 전문요원들은 장비가 아닌 인간 

으로 이루어진 무기체계로 여겨진다.

2007 최고 SERE  요원 선발대회를 위해 6월에는 15개의 

2인조 팀들이 콜빌 국립공원 지역 내의 험한 산으로 향했다.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투쟁을 요구하는 대회이다. 참가자들 

은 렷속까지 시리게 출고 거머리가 바글거리는 물살 을  수영 

하여 깎아지른 듯  가파른 암벽을 오른다. 굳은살과 물집으로 

뒤덮인 발을 끌고 수십 킬로를 염소도 마다할 음식을 먹으며 

걷는다. 그러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신조를 잊지 않는다. “명 

예롭게 귀환하라!”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훈련 초기에 받았던 특별내무교 

육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임무가 주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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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스펠봉의 꼭대기에서의 훈련 중 게이린 만조니 병장이 팀 동료인 코디 스펙맨 병 
장을 업고 내려오고 있다. 이 산은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의 북쪽에 있는 콜빌 국립공원 
지 내에 있다.

도 전에 이미 그의 눈빛 

에는 그만두는 이유가 나 

타나 있었다.

" ：v '，；--；：■

V-고  사

섞대 없 

습니！̂  그는 말한 

다. ‘파트너 가  없이 결승점을 지 

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SERE 

요원에게 명예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디-. 오늘도 이들은 연마하고 생 

존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지머 하사와 역시 수상생존전문가인 그의 파트 

너 마이클 가르시아 하사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있게 허락을 했다.

하지만 피곤, 고 통 과  싸우고 벌 

레로 끼니를 채우며 힘겹게 여 

기까지 온  레이텔 하사는 주

까요.” 지머 하사는 말한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 

무나  피곤합니다. 선두그룹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하고, 또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서 앞으로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결국 본  대회에서 우 승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수  

년의 전문 교육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의 팀이나

스 도중 클라인 하사의 발을 점검한 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불가판정을 내려 

아쉽게 탈락했다. 그러나 평가관들은 레

저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꺼내기

이텔 하사에게는 혼자서라도 계속할 수

대회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두 팀은 

통과지점의 시간 미달로 탈락되었고 세 팀은 극 

심한 물집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주에서 중도 탈락해야 했다.

브랜든 클라인 하 사 와  스티븐 레이텔 하사는 

한때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군의관이 코



왼손은 거들뿐

글 중위 유선의 I 공군방공포병사령부 
사E! ^사  편보현

이 화 책 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1_1*20대 라 면 ，누구나 한번쯤은 읽 

어봤을 슬램덩크. “왼 손은 거들 뿐” 이 

라는 대사도 농 구공을 손에 잡아  본  사 

람이라면 모 르 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42권짜리 슬램덩크를 열 번 가까  

이 봤고，결정적인 순간이나 감동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며 눈물 

을  글썽거렸다고 하면 몇몇은 나를 보 

고  ‘오타쿠’ 니 '막장폐인’ 이니 하며 놀  

리기도 하지만，여전히 슬램덩크는 나 

에게 있어 최고의 만화책, 단순한 재 

미，그  이상이다.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돼라.

슬램덩크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하지만 후반기 시즌 4전 4패 

(10월 9일 현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r■공군ACE」에 대한  글을 쓰자니 자꾸만 

키보드 위에서 손이 머뭇거려진다. 특  

히 저조한 승률 을  보이고 있 는 「공군 

ACE」의 팀플레이와 강도경 선수를 어 

떻게 해야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지

우고 쓰기를 몇 번，문 득  슬램덩크의 이 

구절이 떠올랐다. ‘전국최강 이라는 산 

왕공고와의 대결，팀원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벅찬 상대인 상대편 센터와 1대 1 

을  고집하는 채치수(주인공 팀의 주장) 

에게 옛 라이벌 변덕규가 한  말이다. 

화려한 기술을 가진 신현철(상대편 센터) 
은도미.
네게 히려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 

나，채치수.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돼라.

강도경은 프로리그에서 팀플레이 전 

담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 

선수다. 한빛 스타즈 소속으로 활동하 

면서 SKY  프로리그 2006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총  전적 41승  26패를 기록 

했고, 이는 당시 삼 성 전 자  이창훈과 

KTF 흥진호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었다. 이 기록을 세우는 

동안  강도경은 개인전에 세 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다. 화 려 한  개인기보다 

는  팀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보다 팀이 승리하

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팀플레이를 처 

음 으로 전담했다는 것. 화려한 스타크 

래프트 프로게이머의 세계에서 처음 

으로  가자미가 되어 진흙투성이가 되 

었던 것이 강도경이고, 그래서 그 가  우 

리 기 억 속에 ‘저그 대마왕’ 이자 '팀플 

대마왕’ 으 로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 

는  것 이 라 고 ，그렇게 그를  소 개하고 

싶다.

너희들은 강하다.

후반기 시즌  초반, 아 직 「공군ACE」의 

팀플레이가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선수들이 시즌 경기일 

정에 적응하게 되면 금새 그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반기 

성적을 분석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 

다. 강도경, 조형근, 김선기, 이재훈， 

김환중 등이 골고루 활 약한 팀플레이 

는  총 성 적  10승  12패로 45%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4위 STX와  6위 이 의  

41%나 8위 SK텔레콤의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시즌 초 반  김환 

중 과  이재훈이 기초군사훈련 직후 적 

응 기간 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것을 감  

안 하 면 「공군ACE」의 팀플레이는 이 

미 상위력의 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반기 가장  기억에 남 는  경 기 는  

6월 23일，뱀파이어에서 온게임넷 원 

종 서 /박 명 수  조합을 상대로 펼쳤던 강  

도경/김선기 조합의 경기다. 강도경은 

초반부터 상대팀의 발업 저글링과 벌 

처에 계속해서 견제를 당했고，뮤탈리 

스크를 통해 박명수의 본진 드론을 반  

이상 잡아■냈지만 자신도 본진에 큰  피 

해를 입고 말았다. 박명수가 저글링으 

로 강도경을 견제하는 사이 김선기는 

원종서의 골리앗에 큰  피해를 입었고, 

김선기가 돕지 못하는 사이 강도경은 

테란의 메카닉 병력에 본진이 밀리고 

말았다. 결국 강도경과 상대팀 한  명이

아웃되고，김선기 와  원종서의 1:1 구  

도. 김선기는 아웃되기 직전까지 뮤탈 

리스크 2기로 원종서의 SCV를  끈질 

기게 줄여준 강도경의 희생에 힘입어 

이 처 절 한  전투에서 승 리 를  거두게 

된다.

팀이 자리를 잡기 전 겪 었던 수많은 

패배의 기억을 뒤로 하고 거둔 값진 

승리. 더욱이 팀원 하나의 활약으로 

승리한 것이 아 니라 둘이 한마음이 되 

어 거둔 힘겨운 승리였기에 그 감격이 

더했다. 군사훈련과 부족한 연습량 때 

문에 개인적 기량이 조금은 부 족 할 수  

있 었 던 「공군ACE」의 승리. 희생정신 

이 있었기에 그들은 강했던 것이다.

나뿐인가? 직 이길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건

후기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 

았건만，4패쯤 했다고 벌써 “이번 시즌 

도  꼴찌 맡 아  놨 다 .” 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안 선생님(슬램덩 

크  주 인공 팀의 감독)이 말씀하시길，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 돼. 단  

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은 끝나는 거 

야.” 라JL ᄒW 기 때문이다. 아직 네 게 

임밖에 해보지 않았고, 힘없이 무릎 꿇  

은  것이 아 니 라  두  경기는 에이스결정 

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한 것 

이고，우리 팀엔 황 제도 있고，부장도 

있고，마우스 오브 조 로도 있고, 또 팀 

의 고참으로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팀 

플  대마 왕  으 로  부 활 할  강도경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선생님은 강팀과의 시합에서 

3쿼터를 마치고 큰  점수 차이로 뒤지 

고 있어 좌절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말 

씀하셨다. 나뿐인가? 아직 이길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건.”  팀이 충분히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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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  

지지 못하면 이길 수  없 다 .「공군ACE」 

는  바로 공군 그 자 체 ,「공군ACE」의 

11번째 멤버인 공군인들 스스로가 자  

신들의 1강함’ 을  믿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이런 때일수록 더 굳은  믿음과 열 

띤 응원이 필요한 것이다.

왼 손은 거들 뿐

“직접 경기에 나서는 것도 아닌데，우  

리가 어 째 서 「공군ACE」의 11번째 멤 

버라는 말이나T 라고 묻는  분이 계시 

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우 리는 

왼 손이라고. 농구공을 쏘아  올리는(실 

제로 경기를 하는) 것은 오 른 손 (선 수  

들)이지만, 선수들이 정확하고 힘차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묵묵히 거들어 

주는 왼 손(팬들)이 있어야 하 는  것이 

^고.

왼 손 은  비록 오른 손을  거들 뿐이지 

만，왼 손이 없으면 농구공은 터무니 없 

이 골대를 벗어날 것이라고.

위대한 왼 손 은 「공군ACE」안에도 

있다. 한  때 시대를 풍미했던 ‘저그 대 

마 왕  이 진흙투성이 '팀플 대마왕’ 이 

되어 팀을 승리로 이끌고，팀의 고참으 

로 후임들을 챙기는 모습 역시 왼 손의 

그것이다. 강도경은 각종 대회에서 개 

인전 우승을 휩쓸던 2002년에 비해 화  

려함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누 구 보 다  

먼저, 누구보다 뛰어난 왼 손이 되어 

승리를 위해 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오른 손이 조만간 ‘클린 슛’ 을  쏘아 올  

릴 그날을 위해 우리 왼 손들은 묵묵히 

거들어주자. 그리고 팀 내 진흙투성이 

왼 손 , 강 도 경 에 게  희 망 을  걸어  

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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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원，한효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

올해로 여섯 번째 를  맞는 서울에어쇼 2007에서 공군 을  알리는 새로운 두  얼굴이 탄생했다. 지난 10월 21일 낮 12시，탤런트 

고주원(26)과  한 효주(21)가 서울에어쇼 2007 행사장에서 공군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임명됨으로써, 공군은 이제 국민에게 한 

걸음 다 가 서 는 본 격 적 인  군 홍 보 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 정리 편집실 I 사진 김윤해

현장스케치

‘서울에어쇼 2007 행사가 열린 10월 2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 

항  비행관람대 단 상 이 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행사장에서 난데없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날 공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나타난 탤런트 고 

주원과 한효주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번 에어쇼에서의 고별비 

행을 끝으로 역사 속 으로 사라진 국내 유일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유 니폼 차림으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공군참모총장 

으로부터 위촉패와 함께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 간  마후라’ 

를  받았다. 위촉식이 끝난뒤 두  사람은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인 F-1 5 K와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 0  앞에 

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특히 T-5 0 의 경우 직접 탑승해 조종석 

안에서 다양한 포 즈를 취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A b o 니t 주원

■■하늘을 주름잡는 공군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재 SBS ‘왕과 나’ 에서 주인공으로 열연 중인 고주원. 그는 MBC ‘이산’ 과  월하드라 

마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이 작품에서 성종 임금 역을 맡아 ‘이산’ 의 정조 역 

이서진과 카리스마 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KBS 주말드라 

마 ‘소문난 칠공주'에선 미칠(최정원)의 남편으로 나와 안방극장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소유한 부드럽고 이지적이면서도 건강하고 남성다운 이미지가 건 

강하고 경쟁력있는 공군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는 평이다. “많은 남자들처럼 나도 어 

렸을 적 조종사를 꿈꾸었다”는 그는 “이렇게 공군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고、앞으로 공군 행人빼 많이 참석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홍보

업무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의욕을 드러냈다.



1 2007 November

A b o u t 효주

.보에 대한 전의(? !»  불태웠다.

앞으로의 역할 기대

홍 보 대 사  위촉을 계기로 고주 

원과 한효주는 공군 및 항공우 

주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 론  각종 공군 홍보영상물에 

출연해 공군의 역할과 항공 우주  

력 건설의 중요성을 전파할 예 

정이다. 무엇보다도 다양 

한  통로를 이용한 일반 

* 과의 진솔한 교감

한효주는 최근,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대사로 적합한 연예인’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

은 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무엇보다도 만화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순수한 이미지 덕분에 공

군 장병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평이 우세하다. 평소 그녀는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로 섬세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얼마 전 종영한 KBS 일일드라

마 ‘하늘만큼 땅만큼’ 에서 눈에 넣어도 안  〇 ® 만큼 착하고 예쁜 여자 석지수로 등장하여 스타는 물론

‘군인들의 로망’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로 홍보대사 위촉식 당일, 한효주에게 보내는 장병들의 환호성

은 열광 그 자체였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예비역 공군 소령인 공군가족의 일원인 덕택에 그녀의 공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남다르다. “어릴 때 공군부대 관Af에서 살며 공군과 친숙해졌다”는 그녀는 •■내가 〇f e

멋진 공군의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적극적인 공군

홍 보 활 동 을  펼쳐나 갈

획이다. 앞으로 공군

으 • 스 코 트 로  활동  
能'1 *： x

을 전 개 해  의 활 약

“솔직히 제가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믿겠어요!”

■표로 적 극 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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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스케치

공 예 차 年  초그자

세S 듕군늘H총장회의 주관
- ‘비행교육체계 발전 방향 주제 발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15일，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공군참모■총장 

회의를 주관하였다. ‘비행교육체계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독일, 인도네시아，노르웨이，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 총장이 참여하여 

고효율，저비용을 추구하는 현대 공군의 추세 속에 바람직한 비행교육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발표는 KT-1 과 T-5 0 을 활용한 비행교육체계를 소개한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태국 등 3개국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16일부터 김 총장은 來韓한 노르웨 

이 공군참모총장，싱가포르 공군참모총장, 영국 공군작전사령관 등 외국 대표단 

을 차례로 접견하며 군사교류 활성화 등 국가간의 공통관심사를 논의했다.

lyrChieb Confidence pi KOREA 2007
Date : October 1 5 ( _ l ,  2007 

Location ： Grand I r M n M a l  Hotel 
)stedbv： Republic of Korea Air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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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어쇼 2007 참석，블랙이글스 고 

별비행 지휘

참모총장은 10월 16일，서울에어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군 고 

위 관계자,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 관계자, 초 

청 외국군 귀빈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17일에는 에어쇼 전시관을 방문，보잉， 

록히드□[틴，GE, 시콜스키，삼성 탈레스 등의 

업체를 방문하여 에어쇼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업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향후 행사에서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10월 21일에는，「서울에어쇼 2007」 행人«

마지막으로 퇴역하는 블랙이글스 A-3 7 B에

직접 탑승하여 고별비행을 지휘하고 그간 국위선양과 공군 홍보를 위해 최선 

을 다해 온 특수비행팀 조종사들을 격려하였다.

◎ 「Rainbow Day 선포식」주관

참모총장은 10월 2일，계롱대 대강당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64 

일간 추진한 Rainbow Project의 성과를 평가하고 Rainbow Project의 종료를 

선언하는「Rainbow Day 선포식」을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는 Rainbow Project 

추진 경과보고  ̂ Rainbow Project 관련 영상 시청, Rainbow Project 수치 헌정， 

타임캡슐 봉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은 격려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충분한 힘과 자격을 갖고 있으며，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밝은 미래 

를 꿈꾸고 이야기 하자”는 뜻을 전하고, 이어지는 Soaring Eagle Project에도 최 

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원봉사 大축제

10월 13일，참모총장은 全 공군이 주둔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벌이는 ‘공군 

자원봉사 大축제’ 를 맞아 공군본부 장병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호국영령들의 

묘비를 손질하고 주변정리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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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선포 1 주년 기념식 개최
- 선포 1주년 맞 아  핵심가치 확 산  및 행 동 화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

- 핵심가치 ‘상징 인물 및 단체’ 초 대 를  통 한  공감의 장  마련

10월 9일，공군본부 대강당에서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 件년 기념삭을 거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 등 4 대 핵심가치의 확산 및 행동화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공군 조작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사과 행동의 기준 및 원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핵심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사례 발표，핵심가치 추진 경과보고 등 지난해 선포식 이후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며，신분별 대표자의 4 대 핵심가치 구호 제창을 통해 전 공군인의 가슴속에 행동화 의지를 다짐했다.

참모총장은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인물 및 단체의 대표를 초청하여 직접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특히，〈헌신〉의 인물에는 

공중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故박명렬 소령 ■ 故박인철 대위의 父子조종사가 선정되었돠 故박인철 대위의 모친이 자리를 

함께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

공군은 중장기적으로 핵심가치를 교리 • 규정，각급 부대 교육 및 인사제도에 반영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내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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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택배상자 개선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훈련 장병들의 개인피복 및 소지품을 각 가정으로 돌려보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장정소포 발송용 택배상자를 개선 • 발전시켜 눈길을 끌고 있 

다. 기존의 장정소포 발송용 택배상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일반적인 황색 골판 

지 박스였으나，개선된 박스는 겉면에 공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인쇄 • 제작함으 

로써 조국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 제3훈련비행단，오일펜스 설치훈련 실시

친환경적 부대건설에 적극 동참해 온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4일 보급대대 주관 

으로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펜스 설치훈련’ 을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가상 유류유출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오일펜스 설치요원이 현장으 

로 긴급 출동하여 20여 분 만에 설치 완료되었으며，3훈비 단장은 "우리 부대는 

특성상 하천과 바다를 까고 있어 기름유출 시 큰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오 

늘 훈련을 토대로 미비점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사고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 

부하였다.

2007 November

◎ 합참대 학생장교，남부전투사령부 방문

10월 22일 합동참모대학 학생장교 126명이 남부전투사령부 

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육 • 해 • 공 3군 상호간의 역할 

과 능력을 이해하고 더욱 완벽한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〇[울 

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학 

생장교들은 부대현황 브리핑 후 제11전투비행단의 항공기 및 

특수무기를 견학하였다.

◎ 남부전투사령부，‘병사 1인 1강의’ 제도 신설

남부전투사령부에서는 10월 17일，병사들이 자신의 취미，특 

기，전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안 준비에서 
강의까지 직접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한 전 장병에게 발표하 

는 ‘제1회 병사 1인 1강의’ 틀 실시하였다. ‘병사 1인 1강의’ 

제도는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내병사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인능 

력을 발휘할 기회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설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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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전투비행단，전국체전 기수단 지원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을 맞아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320 

명의 장병들이 기수단을 지원하여 전국체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지난 8월， 

기수단 모집에 열띤 관심을 보인 1전비 장병들은 높은 경쟁률을 거쳐 320명의 정 

예 장병이 선발되었고 지난 9월 초부터 바쁜 영공방위 임무 속에서도 틈틈이 연 

습행사를 가졌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유언！묘지 참배

10월 24일，제5전술공수비행단은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단장을 비롯한 장병 50 

여 명이 유엔묘지 참배를 다녀왔다. 이날 5전비 장병들은 묘 하나하나에 헌화를 

하면서 자유와 평 호 *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 

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6.25 당시 전투에 출격한 조종사 

출신 공사 1기생들이 단체로 유엔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들은 제5전술공수비행단 

측이 특별히 준비한 공군 수송기편으로 오전에 부산에 도착，비행단 소개와 현황 

보고를 받고 유엔묘지를 찾았다.

◎ 제15혼성비행단，‘영내병사 의식변화 결의대회’ 개최

10월 23일，제15혼성비행단 기지강당에서 전 영내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내병사 의식변화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영내병사 결의대회’ 는 병사들 스스로 의식변화를 통해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병영내 악폐습을 근절함으로써 명랑한 

병영문호卜를 조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1,⑴ 0만km 무사고 차량 

운행기록 수립

10월 9일,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가 1,000만km 무사고 

차량운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수송대대 윤기원 하사가 

초등학생 등교버스 운행을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 

서 이날 대기록이 달성되었으며，기록수립 직후에는 16전비 

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 및 수송대대 전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km 무사고 차량운행기록 달성을 축하하꾹 

앞으로의 안전 운행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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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전투비행단，호국영령추모행사 거행

10월 12일，제18전투비행단은 공군참전유공자，역대참모총장，강릉시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경포대 소재 공군전적비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당시 한국공군의 주력을 이루며 조국수호에 일익을 담당했던 F-51(무스탕) 

전투기를 이용한 한국공군 단독출격작전을 기념하고 조종사들의 전적을 추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제19전투비행단，’07대량탄약 자속조립훈련 실시

제19전투비행단 무장탄약정비대대는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Pre-ITO 전 탄종에 

대한 대량탄약 지속조립훈련을 실시하였다. 75명의 타기지 증원요원을 포함한 총 

154명의 탄약정비사들은 전시 탄약지원능력을 검증하고 절차를 보완 • 발전시키 

기 위해 24시간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제계전투비행단，오케스트라 위문공연

10월 19일 저녁，제20전투비행단 기지강당에서 오케스트라 

위문공연이 있었다. 아산시 교향악단과 Sop.박선영，Ten. 

오창석 씨 등이 참여한 본 공연에서 공연자들은 장병 및 관 

사가족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 제1방공포병여단 511포대, 지역주민 행사 지원

제1방공포병여단 예하 511포대가 10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민의 지역 행사인 ‘장산제’ 를 지원하며 앞으로 주민들과 더 

욱 활발한 교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대에서 

는 행사장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과 행사 일주일 전 

부터 자연 정화활동과 진입로 보수공사에 힘쓰는 등 참가 주 

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보안 준수 안내문을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하돠 곳 

곳에 통제요원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각종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 덕에 제9회 ‘장산제’ 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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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 전교생와98%가 공군 가족，’언 암 ^등 학 쿄 」

i

1. 만국기가 펄럭이는 언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전 체조

Z 학생들의 공연도 운동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이다.

3. 내가 1등! 손등에 찍힌 등수를 뽐내는 아이 
4  운동회의 백미는 달리기 게임! 엄마도 〇屋도 최선을 

다해 달린다.
5. 학생들의 모자 벳기 게임

J T  ᄊ란 가을하늘에 펄럭이는 만국기〜 청군 백군 색색가지 옷을 압고 모인 학생들 人미로 비행단 이름이 새겨진 천막들이 

ᅭ I"여기저기 눈에 띤다. 여기는 바로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 동 홰

전교생의 98% 가  공군 가족인 작은 학교가 있다. 저요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언암 초등학교’

는 그래서 ‘공군 초등학교’ 라 불린다.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열린 9 월 29일，공군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는 대대

장님，오늘은 OOOH빠，저마다 계급과 직책을 잊고 한  가족의 모습으로 웃음꽃을 피 웠 다 .©

제20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4  4
.-■T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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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공군 역사 자료정리 군역사 기록관리단

11월 3일 •  울진 • 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1968)
11월 10일 »  C-4 7  수송기 도입(1950)
11월 27일 •  U-1 0 B 항공기 도입(1969) _  1972년 8월 24일 퇴역
11월 28일 •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응비” 명명식(1995〉
11월 30일 *  F-1 5 K 최초도입(2005)

受 ■鐘  A ，
-  ᅳ . • -，. • - • U .  * - ■ ， -I

우리 공군의 UHH 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된 육군병력과 작전지역 이동을 위해 
C- 46 수송기에 탑승하는 육군장병들의 모습

19燃울진 • 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1968.11. 3.)
19期년 1월 21일 이른바 1 • 21 사태를 도발한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 울진 • 삼척지구에 124군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켰다. 

태백작전으로 명명한 소탕작전에서 우리 공군은 U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접항공작전, 병력(3,975명) 및 화물공수 

(50,920LBS), 조명탄 투하 등 559소티의 항공작전을 실시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공군의 UH-1  헬기들은 특전사 요원들을 태우고 기동성있게 공중강습을 실시해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응집력을 와해시켜 조 

직적인 저항을 분쇄함으로써 소탕작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가능케 한 핵심주역이 되었다. 이날 우리 공군의 활약상은 생포된 무장공비의 다 

음과 같은 증언에서 생생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남한이 얼추 빨개져 너희들이 내려가기만 하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중으로부터 

불벼락을 받아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1995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웅비，，명명식(1995.11. 28.)
국내기술로 10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1991년 12월 12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명명식이 1995년 II월 28일 제15혼성비행단 주기장<서울기지)에서 

거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KT-1  명명식에서 계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의미로 “웅비往傾T 라 이름하고 친필휘호를 하사하였다.

이 명명식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하나 있다. 당시 우리 공군의 52시험평 

가전대는 명명식을 사흘 앞둔 토요일，01, 02, 03호기 3대로 시범비행 준비를 위해 막바 

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Ouban-8(8자 기동) 중이던 01호기가 배면에 접어 

든 순간 사출좌석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전방석 조종사가 비상사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진 후방석 조종사도 아슬아^하게 

비상사출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은 구했지만 명명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KT-1  사업은 자칫 그간의 

힘든 여정을 허무하게 마쳐야 할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체결함이 아닌 사출좌석 제작사의 원결함 

으로 밝혀져 현재는우리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의 산파역할을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터키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必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웅비 명명식이 1995년 11월 28일 
제15혼성비행단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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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F, ROKAF
join forces in the sandbox

글 하사1) 필립 버터필드 I 미 386원정단 공보실

본 내용은 다이만 부대와 함께 쿠웨이트 알리 알 살램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美 386원정단 공보실 작가로 있는 

필립 버터필드 하사가 한미 공군 장병들의 상호 교류활동 

을 취재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이  국의 저명한 시민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 어는 “우 

U  | 리는 모두 다른 배를 타고 왔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 

행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게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다국적군 일 

원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이곳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 

지까지 제58항공수송단을 파병하였다.

美공군과 한국공군은 이 곳 ROCK：’3에 전개해 임무 

를  수행하는 동안  서로 협 력하며 많은 분야에서 경험들을 축  

적해 오고 있다.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고자 하는 열망은 물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곳에 주둔해 있는 美공군 제386원정비행단 공병대대 

소속 제이크 렉 대위는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386 

원 정 단 과 한 국 공 군  간의 협력은 이 기지의 역 사 와 함 께  해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과거 우 리 는  수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으며，더불어 한미간 우호를 돈 

독히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최근 다 이만 부 

대에 유수분리기 설치와 발전기 설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 

다. 함께 일하면서 업무 파트너들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1) Staff Sergeant(E-5 )로 편의상 하사로 칭함.
2) 알리 알 살램 기지 내 미군 지역 건설 당시 거대한 바위를 발견한 것에서 유래된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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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앞으로 올  후임자들과도 이 

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렉 대위는 “우 

리의 친구인 한국군이 해결하지 못 

하는  어려움에 처 하 거 나  우리의 지 

원을  필요로 하면, 우리 3 8 6 원정단 

공병대대 장 병 들 은  언제든지 기꺼이 

도 울  것 입 니 다 .” 라는 다 짐을 잊지 않 

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 

는  것만이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아니 

다. 업무 이외에 양국 공군  장병들은 

각각의 부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에도 적극 참 

여하고 있다. “모든 동맹군 파트너들의 참여는 언제든지 대 

환영입니다. 기지 체육관에서 열리는 체육 강 좌  등에서 많은 

한국공군 장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미 공 

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병대 

대 부대장인 달리스 콜맨 대위는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일주일에 세 번 열리는 매력적인 태권도 수 업은 이곳에 

있는 미 공군 장병들에게 큰  즐거움이자 훌 륭한 체력단련 수  

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태권도 수업은 한국공군 장병 

중  유단자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에 의해 진행되며，무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태권도 강좌에서 만난 유지보수 분석가인 로날드 코니 병 

장은 “이곳 태권도 수 업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한국인 유 

단자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뛰어난 

교관들이나 우리를 반갑게 대하는 그들의 모 습  모두가 우리 

에겐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강좌가 한국  장병 

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함은 물 론  우리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한국공군은 전통무예인 태권도뿐만 아니라 기지 내에서 

한국어 학당을 개설하여 미 공군 장병들에게 한국어를 가르 

치기도 한다. 한글 쓰 기와 읽기는 물 론  회화  수업도 병행해 

서 진행한다. 한국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어 학당  수  

강생 찰스 웨스트게이트 대령은 ‘한국어 학당 은  다른 나라 

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일 뿐 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한미 양국은 수천 마일 멸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면에서 서로 닮았습니다.”

한편, 미 공군 장병들이 한국공군 장병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기도 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에드나 히가 소 령은 “수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는 중입니 다. 수업을 통해서 한  

국공군과의 우 호를 증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 안  지속되어 온  다른 관계들처럼，관 계를 성장시 

키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해 야  한다. 

미국과 한국공군 장병들은 각종 지원임무와 태권도 강좌에 

서의 멋진 발차기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태권도 

강좌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리차드 로  

사도 병장은 ‘제 권 도 를  배우는 것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 

모두 적극 추천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장병들에게 훌륭한 경 

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 혔 다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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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행4  엔무엇이 담겨 있을까?

Rainbow

| 난 10월 2일 거행되었던 "Rainbow  Day 선포식은 우리 

공군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비상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던 “타임캡슐 봉인식” 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 

어，‘희망’ 과  '비전’ 을  담으려는 시도였다. 타임캡슐의 개봉일은 

공군창군 100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 1일. 이날의 기록이 지금 

으로부터 42년 후  선진공군으로 도약하는 후배들의 든든한 밑거 

름이자，진정한 공군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 

며，봉인된 타임캡슐 아이템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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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참모 총 장  지휘지침 : 레인보우 프 로젝트의 핵심개념을 

담 은  참모총장님의 구체적 지 휘 지 침 을  담았다.

©  그린 리 본 : ‘제대로 하는 건강한 공군 ’ 이라는 문구에 

서 도  볼  수  있듯，철저한 ■자기반성’ 의 각 오 를  담아 장  

병들이 직접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 제 작하였다.

©  그린 서 명 판 :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철폐 하 고  한단계 
도 약 하 고 자  하는  바람에서 제 작하였다.

〇  캠페인 수치 : 내부 혁신을 위해 추 진 되었던 일곱빛깔 

의 캠페인을 상징한다. 본  수치는 내실있는 혁신추잔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각  캠페인 담당부서장들에게 수여 

되었고，강 한  공군으로 거듭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참모 

총장께 다시 헌정되었다.

0  슬로건 포스터 : “가슴속에 Green , 깨끗 하 고  강 한  공 

군” 등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 대 슬로 건 의  내용을 담 

았다 .

®  CD  및 외장하드 ： 항공기 人&  보 도 영 상 ，신문기人h 프 

로 젝 트  기획서，종합보고서，에세이 등  프 로 젝 트  경과 

를  보여주는 자료와 Rainbow Day 선포식 행 사  DVC 

를  한곳에 정리，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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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과학기술부가 함께 

열어가는 우주시대

지난 9월 2 0 일，공군본부 우주발전과장 최재동 대령(진)은 국가우주개발 계획과 연계한 군 우주력 건설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김창우 과학기술부 우주기술심의관 및 우주개발정책과 담당자들을 접견했다. 국가우주 

개발 주무기관인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와의 상호교류가 공군 우주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기사는 당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정리편집실

항공 우주군 시대의 도래

지난 1957년 10월 4 일 구소련이 발 사한 스 푸 트니크 1호 가  지구 저궤도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본 격 적 인  우주시대가 도 래한 

이래，인류는 최 첨 단  기술이 집약된 다 양 한  전략과 전술을 하 늘 ’ 이 라는 역사의 무대위에 한껏 펼쳐왔다. 지난 냉전체제 

초창기에，미소 두  강대국은 상대국의 군사적 위치를 정찰하기 위해 수 많 은  정찰위성을 운용 하 였 다 . 이 기간 중 구 소련은

약 1,000여 기의 코스모스 위 성을 정찰용으로써 활 용 했 다 고  알려져 있다. 시간이 

흐 를 수 록  그  섬세함과 치밀함은 더해갔으며，최근 발발했던 이라크전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미국 승리 원인의 80% 가 이라크 전역을 속속들이 감시했던 정찰위성 운 

영 등  우주전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 석 하 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미래전의 양상은 전장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대될 것이며，이는 곧 우주의 통 제 가  

전쟁의 승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우주군” 의 역할 

은  날로  그  비중을 더해갈 것이며 동시에 이에 상 응 하 는  효율적 시스템 운영 및 전 

략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절 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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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부와의 싱호^류 

및 협력 시스템

“연 합 • 합동전장을 주  

^하 는  항공우주군 육 

성” 이라는 공군비전에 

서 볼  수  있듯, 하늘과 

우주공간은 공군이 책 

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그 러 나  항 공 우 주 군 ” 

을  지향하는 공군의 목 

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는 현실적인 목표와 

풍부한 지원，구체적 전략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군  독자적 인 우주자산 구축에는 예산, 전력화 

시기 등 한계가 있기에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는 국내 우주 

분 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 

에서 과기부 및 정부산하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 구 축은 향후  군  우주력 증강  및 국가우주자산 

활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국가우주개발과 연계한 우 주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 

를  피하고 불필요한 예산손실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 아 

울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과 군의 

국방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주도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최첨단 기술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기술의 파급효과가 

일반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  

점이 많다. 이러한 제반의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공군이 과  

기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우주개발사업을 협 력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정부추진계획 및 현황 

우주개발진흥법에 관^여

2005년 5월 국가우주개발 진흥을 위 해 「우주개발진흥법(법 

률  7538호)」을  제정，향후보다 안정적인 우주개발사업의 근 

거를 마련한 과기부는 최근 직제를 개편하여 기초연구국 산  

하에 우주분야를 총 괄 하 는  우주기술심 의관직 을  마련함 과  

동시에 ‘우주개발정책과 를  신설하여 우주개발이 보 다  체계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 「우주개발진흥

법」에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을  반드시 수 립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의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워크숍 개최, 관 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을  개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확정함에 따 라  향후 2016년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된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은 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 

로 우주개발 기반 확충, 우주 분야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 중에 있다.

우주개발계획과 투자예산 규모

우 주개발 단 위 사업은 추진시 사전 기획사업을 통해 투자  

효과  등 을  검토하고, 단위사업별로 연차별 투 자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1989년부터 1990년대 초 반 까 지 가  

우리별 1, 2호  발 사  및 과학관측로켓 발 사  등의 우 주개발 

착수 단 계 였다면，다목적 실용위성과 과학기술위성의 운  

용, 액체추진과학로켓 발사  및 2008년 발사예정인 소형위 

성발사체를 개 발하는 현재는 위성개발 능 력 과  부분적 로 

켓개발 능 력 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나는 도약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우주개발계획은 ‘제 1차  우 주 개발진흥 

기본계획’ 을  바탕으 로  적외선(IR ), 고해상도 영상레이더 

(SAR)를  탑 재 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과 고출력 액체추진 

로켓기술 확보 등  우주개 발  선진국으로 진 입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 아 가 , 향 후  우 주 개 발  투 자 예 산 은  계 획 기 간  

(2007 -2016 )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3조 6 ,0 0 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우주기 

술개발 추 이 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전과장 최재동 대령(잔)과 김창우 과기부 우주기술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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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역할강화

국 가 우 주 개 발 과  연 계한 공 군  우 주 전 력 구 축

공군 은  지난 9월 1일, 공군본부 내 우주관련 기획 및 대외협 

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우주발전과를 신설하였다. 그간  

항공무기체계 운 용 경 험 을  바탕으로 우주관련 기관과 긴밀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공군이 우주특기 신설 및 우주관련 

조직 을  정비하는 등  박차를 가해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준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의지를 보여줌 

과  동시에, 향 후  군  우주력 증강의 키를 잡으려는 공군의 적 

극적 자세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군의 우주력 건설계획 

을  국가 계획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우선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한 우주력 건설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수  

립 하고 결정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에 참석을 통하여 군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기 구축되어 있는 국가우주자산을 군 작전에 활용  

할  수  있는 방ᅰ안을 적극 검토하여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민 ■ 군  협력을 통 한  국가우주자산을 공 동  연구 

개발 및 구축하여 제한적 우 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확보해 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구축된 우주전력체 

계를 보완  발전시 키 기 위한 

군  독 자  우주전력체계를 소 

요반영하여 전력화하고，국 

가우주자산을 종 합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명실공히 항공우주군으 

로 도약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卜로 우주센터 ^■용

우주개발계획의 분야 는  크 

게 위성체, 발사체 및 우주 

센터, 기초연구개발 및 위 

성활용 등의 3가 지로 나뉜 

다. 특히 나로 우주센터의

경우 로켓 및 위성의 발사，위치추적, 자료 송수신，기상관측 

등에 필요한 장비 외에 우주교육홍보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 

고 있다. 따라서 로켓의 발사，운 용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군의 조종사，엔지니어 등  

현장체험, 장 비 ，기술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이 가능할 것이 

다. 과기부 우 주 개 발 정 책 과  담당자는 “우주홍보교육관의 

경우 향후  우주센터 견학，전문가 강연 등  프 로 그램을 운영 

하는  방안을 구 상  중 이 므 로 ，항공우주관련 전시물의 설치， 

강연운영 등에서 도  협력을 기대한다.” 며, ‘‘나아가 공 군 , 항  

공 우 주 (연 )，우주센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우주관련 각 

종  행사의 개최，교육홍 보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등 과  연계 

를  통하여 효과 를  제고 할  수 있기를 바 란 다 .” 는  말 을  덧붙 

였다. 이러한 나로 우주센터 외에도 과 기 부 와  공군이 공동 

으로 우주개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공군 

은  지난 한 국  최초 우주인 선발’ , ‘우주센터의 추적례이 

더 성능점검’ 등의 다 양한 협조를 이룸으로써 크 나큰 성과 

를  냈다. 이러한 정 부와 공군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유인 우주프로그램 운영 및 국 제 협력을 통 한  우 주 과 학  실 

험 등 국가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주고  국가의 국 

제적 지위 및 국 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략적 사업이 

다. 우리 공군도 유 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주 

개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 공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必

9월 20일, 과기부 우주개발정책과 담당자들과 공군본부 우주발전과 담당자들이 만나 상호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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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시청각 미디어의 중심

공군교재창 창설 5 0 주년
S IN C E  1957

착가，헉 지 /，느 h，정 !，녹 씀 / 、竹!향성，책，신문，정지，

c d e ^ i f ，프 라 모 1정 ，풀 라 까 드 ，\  표t f  ,ai Ab f , 조 형  f  …

지식 및 정보전달의 메카로

인쇄 및 시청각 미디어의 ‘명품화’를 추구하는

공군교재창이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학술세미나 개최 ： 2007. 11. 13.(화)

청주 공군사관학교 하늘관 

기념식 및 초청행사 : 2007. 11. 15.(목)

교재창 행사장



40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내가 만난 스타와 명언

에로틱 영화의 거장 잘만 킹

〈투 문  정션T™ Moon Junction〉을  만든 잘만  킹은 할리우드의 에로틱 영화계에서 굵은  획 

을  그은 감 독 이 지 요 .〈나인 하프 위크Nine 1/2 Weeks〉의 각본을 쓰 고 ，제작자로도 참여했 

으며, TV 및 비디오용 영 화 인 〈레드 슈  다이어리Red Shoe DiEuy〉시리즈를 감독하기도 

했고요. 그가 작 품  흥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저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 봤 

습니다.

“감독님은 에로티시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r

에로틱 영화의 대가인 만큼 그의 대답이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을 받은 

그는 저와 회견장의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계 아내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7’

도리어 뜻밖의 질문을 받은  저나 기자들은 ‘섹시Sexy，고지어스Gorgeous, 에로틱 

Erotic’ 등의 수식어 로  감독의 질문에 화답하였습니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 감독은 

에로티시즘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랜TWOMGON
JUNCTION

^ Vfuit公 Cove got to  do  w it f i i t

잘만 킹

‘계  아 내 는 〈후라이 드  그린 토마토Fried Green Tomatoes〉의 주인공인 캐시 베이츠처럼 퉁퉁한 여자인데요，아내는 머리가 놀랍 

도록 좋습니다. ‘섹 사  나 ‘에로틱’ 한  외모와는 거리가 있지요. 하지만 제 아내가 번쩍거리는 생각을 내놓을 때마다 저는 제 아내 

에게 강한 에로티시즘을 느 껍 니 다 ;

단신의 연기파 배우 밥 호스킨스

할리우드에서도 활약하는 영국 출신 배우들 중  데니 드비토 만큼이나 키가 작은 배우 

가  있 지 요 .〈슈퍼마리오Super Mario Bros.〉의 밥 호스킨스Bob Hoskins입니다 브라이언 드 

팔머 감 독 이 〈언터처블Hie Untouchables〉의 주연배우를 캐스팅 할  무렵 ，로버트 드니로 

가 알 카포네 배역 을  안 맞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웨이팅 리스트 1번으로 밥 

호스킨스를 꼽 았 을  만큼 그의 연기력은 할리우드에서도 정평이 나있지요. 닐 조단  감 

독 의 〈모나리자M m a Lisa〉로 1986년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 

라，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Who Framed Roger 

Rabbit〉의 명연기로 미국 관객을 사로잡기도 했고요.

그 가 〈슈퍼마리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영화 속  공룡들과 모 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에 출 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 진행자는 밥  호스킨스의 이름과 앤써니 홉  

킨스의 성이 햇갈렸는지 시종일관 그를 밥  호킨스라고 소개하여 저를 진땀나게 한  적 

이 있지요. 다른 한  유명 진행자는 첫 대면 때 밥  호스킨스를 잘  안다며 배우에게 호들

밥호스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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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떨었는데요，밥  호스킨스가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느냐고 묻 자  대답은 않고 딴청만 피우다가 자리를 피해버려서 제가  

또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답니다. 제법 친해졌을 무렵 ，저는 결례인 줄  알면서도 사석에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불리한 적은 없었습니까T

그러자 그는 특유의 시원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계부분의 독재자는 다  키가 작아요. 뚱뚱한 중년에다가 머리숱도 없죠. 그런 배역엔 데니 드비토 빼곤 오직 제가

적임자죠.” Most dictators were short, fat, middle-aged and hairless. Besides Danny De Vito, there s only me to play them.

실제로 그는 스크린과 TV를  넘나들며 악명 높았던 FBI 국장 J . 에드거 후버와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를 연기하기도 

했지요.

폭력영화의 대가 폴 버호벤

폭력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적인 SF  영화감독의 거장을 꼽으라면 누구나 폴  버호벤을 거명할 것입니다. 흥행에서도 대성공한 

〈로보갑Robocop〉〈스타쉽 트루퍼스Starship Troopers〉，〈할로우 맨Hollow Man〉등으로도 유 명 하 지 만 〈토탈  리콜Total Recall〉의 속편 

으 로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를  찍고 싶어 했던 일화도 유명하지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메가폰이 넘어가서 꿈이 

무 산됐지^}요.

폴  버호벤은 네덜란드 시절부터 폭력적인 에로틱 영화를 즐겨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세계적인 에로틱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조 에스터하스와 만 나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쇼걸Showgirls〉을  찍기도 했 고 요 .〈쇼걸〉의 국제 언론시사 

회 international junket 가  미국 나 에 서  열렸을 때 폴  버호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며 가져왔던 저의 선입견과는 

달리 그는 매우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폭력적인 영화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나 고 묻 자  그는 뜸  한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이 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진지한 의견으로는 영화는 오직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입니다.” People seem to have this strange idea that films can influence people to be violent, but in  my sincere opinion film

onlv reflects the violence of society. ^  _  ，■.스아려여-거대■대전__ ■ 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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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2대 항공소년단 
사무총장과의 만남
항 공 우 주 시 대 에  들 어 서면서 세 계 적 으 로  하 늘 을  지 배 하 고  우 주 를  개 척 하 려 는  움 직 임 은  매우  다양 해 졌 다 . 미래의 주역  

인 청 소 년 들 에 게  항 공 우주에 대한  도 전 정 신 을  함 양 하 고  우 리 나 라 의  항 공 기 능  및 연 구 인 력 을  양 성 하 는  기초과학의 인 

큐 베 이 터 를  목 표 로  설립된 ^한국항공소년단’ 에 많은 기 대가 한껏 모 아 지 는  시 점 이 다 . 2 0 0 7 년 10월，저g 대 한국항공 

소 년단 사 무 총 장 으 로  취 임 한  김우규 씨에게 모 든  기대의 시선이 한껏 쏠 리고 있다. 성 실 성 , 열정，강한 홍보마인드의 

3 박 자 를  고 루  갖 춘  인 물 로  평 가 받 고  있 는  김우 규  사 무 총 장 . 김 사 무 총장과의 인터뷰 를  통 해  한 국 항 공소년단의 새 로  

운  비전을 알 아 보 자 . 원고정리 편잡실

Q  사무총징•으로 발탁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

A  감사하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중소기업의 중 

책을 맡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 

는 보람된 일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한국항 

공소년단의 주요 실무를 맡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군의 경험을 되살리게 된 정도 매우 기쁘다.

Q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항공 및 우주교육 실태는 어떻 

게 생각하는지…

A  자금까지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인 탄생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흡 

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항공소년단의 창설 

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준비돠고 있으 

며 정부의 항공우주과학에 정책적 지원도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국내외 유소년 항공우주단체와 비교하여 본 단체의 

차별화，특성화 요소는 무엇인지?

A  현재 국내에 항공소년단과 유사한 단체7 卜 있으나 우리는 

항공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공군의 전폭적 지원하에 

알찬 항공우주 관련지식과 짜임새 았는 프로그램을 통 

한 단원들의 직접적인 체험학습으로 그 성고[를 극대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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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청소년과 항공소년단원들에게 한 말씀부탁드린다 .

요즘 학생들은 게임 등을 통해 우주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항공우주분야가 바로 선 

진국의 척도이다. 열정이 있다면 항공우주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라.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면 우리가 이에 부 

응하여 만지고, 만들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겠다.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 

고, 그것이 적성에 맞는다면 이것들을 소중하게 살려야 한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 

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켜 나가길 바란다. ©

Q  앞으로의 구체적 홍보 추진 전략이 있다면?

A  무엇보다도 후원금 확보, 탄탄한 조직결성, 홍보의 재생산이 중요하다. 특히 

홍보의 경우에는 입소문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에서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 

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역시 행사, 직접방문，DM, 야 mail, 팸플릿，포스터 

발송 등을 이용하여 항공소년단이 인지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때문에 1차적 

으로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홈페이지의 내실하를 기해 홍보효 

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UCC 등 

을 활용하여 항공우주지식에 대한 〇 □  «〇 S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Q  항공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은?

A  다른 창소년단체보다 탄생이 늦기 때문에 학교의 관심과 참여가 높지 못한 점

을 들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창소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자속적으로 유지하겠으며 또한 항공소년단의 위상확립 

및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군가족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항공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겠다. 우리 항공가족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기부행사 및 자원봉사단 활동을 활성화 하꾹 자녀들의 

항공소년단 입단을 적극 권장하겠다.

Q  a 세기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국가간유소년 교류 프로그램 교류 및 체험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A  현재 약 20여 개국이 국제항공소년단협력기구(IACEA®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호 교환 방문과 국제회의를 통해 항공 

소년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항공우주선잔국들은 항공소년단을 준 국가 단체로까지 격상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항공소년단도 이미 국제항공소년단에 가입으!사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9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 

된 연차 총회를 시작으묵 11월초 IACEA 부총재가 방한하였을 때 내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협의를 했다.

항공소년단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안내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및시설 지원활동 

^육활동
-  항 공  이 론 및 역 사
- 항 공 기 병 RC , 열 기 구 , 행 • 패 러 글 라 이 더  등》

-  조 종 사  비 행 경 험 담  
-레 크 리 에 이 션  

-해 양 훈 련

- 정신교육《심 성 수 련 )

행사인력지원
• 기타

公

| 자원봉사 ^동 지 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다원봉사단이 되려면

학공소녀라 휴페이지(www .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一 ► 봉사활동

m m

하 국 항 공 소 녀 다
^ U N G  f a l c o n s  o f ^ ^ T a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제 기 동  1 3 6 —81 4 충  T e l . 0 2 ) 9 5 3 - 7 5 4 3  /  F a x . 0 2 ) 9 5 3 - 7 5 4 5

Q
 

A

http://www.y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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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로봇항공기 프로젝트팀 ‘마하수리’
- 제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 연대회 베스트 디자인상 -

사 _ 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 

1_T 대회’ 가 지난 10월 6 일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에서 

개최되었다. 한 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는 무인항공기의 중 

요  성을 인식한 산업자원부가 항공우주부품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제 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6회째 

를  맞고 있는 행사다.

이 항공우주분야 석 • 박사들이다. 아직 학부생 인 사관생도 

들이 이만큼의 성적을 거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라며 

수상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에 수 상한 기체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열린 2007 서울 

에어쇼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홍보관에 전시되어，행사장 

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 심을 받았다. 必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3월 13일, 4학년 김선수 생도를 팀 

장으로 한  14명의 생 도 가 「마하수리」라는 이름의 프 로 젝 트  

팀을 결성하여 이 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였다. 6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직접 제작 

한  카나드형 모형항공기에 비행제어시스템을 장착한 무인 

로봇비행체를 완성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제작한 로봇항공기 의 이름은 제작팀 명과 

같은 까하수리’ 다. 까하수리’ 는  총  22팀이 참가한 로봇항 

공기 경연대회 초 급 부 문  예 선 (기 술 심 사 )을  당당히 통 과 ， 

200만원의 기술지원금을 획득하였으며，본선대회에 참가해 

서는 참가팀 중  유일 

하게 항 공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 작 한  능  

력을 인정받아 특별 

상인 베 스 트  디자인

•을 수 상 하 는  쾌거 

룰 달 성 했 다 .

그 동 안  마 하 수 리  

팀을 지도한 항 공 우  

주공학 과  조환기 교 

수는 ‘*참가팀 대부분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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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벽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꺼풀 한 꺼풀 옷을 

벗고 있는 절벽의 몸은 

쓰라리다

하루에도 수없이 쳐대는 

물결，온몸은 형체도 없이 

으스러지고 

그 파편은 절벽의 몸에 

박혀，̂카로운 햇살을 

튕겨낸다. 가

절벽의 다리가 어둡다.

글 대위(진) 장동하 I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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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 있는곳，，，제18전투비행단

글소장(진) 이영만 | 저 H8전투비행단장

O r ᄂ ^ ᄃ 년 11월，대관령을 넘어 나타나는 끝없는 

Z U U t ) 고산준봉들과 일망무제의 바다가 어우러진 

강릉의 풍광은 나를 다시 설레게 만들었다. 사실 나에게 강 

릉길은 초행이 아니 었다. 초급장교와 비행대대장 시절을 18 

전비에서 보냈던 나에게 강릉은 운명적인 곳과도 같았다. 하 

지만 동북부 영공 방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부대의 지휘관 

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에 나는 마냥 가벼운 감상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강릉을 떠난 1998년 이후 설해와 수해，태풍 등 유독 

많은 자연재해가 강릉 지역을 거쳐 갔다. 이 곳 장병들은 불 

굴의 의지로 다가오는 도전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이로 인해 

쌓이는 피로와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병들은 밤 

새 쓸어도 잠시만 돌아서면 수북히 쌓이는 눈처럼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지쳐있는듯했다. 어느새 강릉기지는 전입해 오 

는 장병들에게 근무하기 힘든 부대로 소문이 났고, 기지에 

대한 선 호 도  또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18전비에 대한 편견과 안겨지는 시 련에 대한 끊임 없 

는 도전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는 핵심가치 기반의 강한 동력이 필요했으며，변화와 혁신은

필연적이었다. 우선 부대의 장점과 강점을 살리면서 차별화 

된 전략으로 부대의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을 부대원들에게 

제시하였다. EASTAR 2020’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 장기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재난재해에 취약한 곳들을 최우선적 

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각 개선해 나갔다.

또한 강릉의 지리적 특성상 문화 예술 공연의 유치가 용 

이하지 않았음에도 음악회，남사당패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 

의 공연들을 펼쳐 장병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였고, 장 

병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알차고 생산 

적인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비행단 건설”，어느 정도 비행단의 시급한 문제들 

이 해결되어 갈 때 장병들에게 제시한 18전비의 새로운 비 

전이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했다. “강하고 활기찬 비행단”，강한 전사 

를 육성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대를 만들어서 비전과 꿈에 도 

전하자는 목표였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강하고 활기차게 전개 

되었다. 비행단의 혁신을 디자인하고 선도할 혁신업무기획 

팀，성과관리팀，운영평가팀이 구성되어 매주 모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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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혁안과 실천 계획을 추진 • 점검하기 시작했다. 

수해에 대비하여 단순히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방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시행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동북부 영공방위라는 주  임무달성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 

으로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변화와 혁신은 어느새 꽤 큼직한 

결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난 1월 비행단 6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시작으로 2월에 

는  205대대가 단일대대 • 단일기종으로는 최초로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다. 무사고 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정비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이어서 전 

투태세검열과 보안감사에서는 우수 부 대로 선정되었고，9월 

대공사격 대회에서 대공방어대가 1위를 차지하였다. 강한 부 

대 건설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는 제59주년 국군의 날 대통 

령 부대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렸다.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지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헌신이 빚어낸 성과 

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보다 고무적인 것은 장병들

의식속에 내재되어 있던 무기력증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재난재해를 극복하려는 부대원들의 도  

전의식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는 비행단의 활력을 

놀라우리만큼 증대시켰다. 전입하는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 

지다 보면 18전비에 자원하여 왔다는 장병들이 이전보다 상  

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전 장병 및 

군무원은 비전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강한 부대， 

경쟁력 있는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편견과 시련에 대해 불굴 

의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난 2년간 18전비는 짙푸른 바다만큼 높푸른 창공 위에 

신화에 가까운 일들을 새겨나갔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 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중심의 규율 문  

화를 더욱 조성해 나감으로써, 사건사고 없는 좋 은  부대를 

넘어 ‘누 구 나  오고 싶어 하는 비행단’ 건설이라는 위대한 

부대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야 한다. 공군의 최 

선봉에서 힘차게 비상할 18전비 독수리들의 아름다운 비행 

이 한반도의 푸 른  하 늘을 화려하게 수 놓 을  날 을  기대해 

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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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간  마 후 ^ ^  고 향 ，4대  핵 심 가 치 의  요 람

- 제 18전투비행단-

“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제18전투비행단 시설대대장 중령 이종국

우리 비행단은 태풍 루사와 매미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체로 대증 요법에 그치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근본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검토하기 시작했고，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배수로가 막혀있고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하류 구교량이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농촌공사 강릉지사와 강릉시청에 보수 및 시설공사를 요구한 결과 섬석천의 

범람한 월류수를 하시동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0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작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겨울에도 다시 찾아올 집중호우와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강릉기지 !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도전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
제18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주임원사 정영민

지난 2월 우리 무장대대원들은 우연한 기회에 전기장판 하나로 손녀와 같이 겨울을 나고 있다는 
어느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무장대대원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오던 불우이웃기 
금 100만원을 이용해 연탄보일러를 직접 설치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 
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리의 땀과 정성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치자는 생각에 감자 농사를 짓기 시 
작하였다. 4개월 만에 감자를 수확하게 되었고 불 우 동 들 에 게  전달했다. 지난 9월에는 모든 군 
수전대원들이 장애인 3가구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였다.

헌신은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라고 들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물질적 부 
보다 마음의 부를 먼저 찾고 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바로 헌신적 인 삶이 아닐까 한다.

“우 리 는  대한민국 대공방어의 스페셜리스트”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장 대위 남형주

2007년 9월 12일,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는 ’07년 발칸 대공사격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 
했다. 수상의 기쁨도 큰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려 12년만에 이룩한 최우수라는 것과 불과 2년 전 
인 ’05년에 꼴찌를 한 이후 단 2년만에 최우수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러웠다. 2년 전 
우리는 태풍 루사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간부와 병사 간의 난상토론, 계급별 간 
담회, 강도 높은 해양훈련과 기지 구보로 장병들의 정신력과 단결이 점차 강화되었다. 또한 자 

율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최우수의 타이틀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공방어 스페셜리스트라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18전비 대 

공방어대가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최강의 방어전력을 구축하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다.

“웃 는  얼굴로 하 나  되는 공군 18전비”

제18전투비행단 주임원사 김재환 
그동안우리 18전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입 장병들의 배속지 선정 시 선 
호도가 다소 낮은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대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비행단’ 이 
라는 비전과 ‘강하고 활기차게” 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비행단 전체의 활력 넘치는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웃는 출입증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웃는 출입증 사진 촬영으로 그동안 딱딱하고 강압적인 군대의 이미지 
와 軍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동기와 선후임 간의 돈독한 전우애가 싹트게 됨으로써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추천을 받고 전입해오는 신병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효과들은 서로의 출 
입증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은 상대방에게 가졌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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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극 장 에 서  뮤 지 컬 을 ?!
대학로의 자 존 심 ，뮤 지컬 <외  당 신이 잠 든  사이 >

‘2006 한국뮤지컬대상’

대학로의 한 뮤지컬이 수십억대의 자본이 투입된 뮤지컬 시장에서 큰일을 냈다. 소극장 공연, 

4인조 밴드, 7명의 출연자는 브로드웨이에서 건너왔다는뮤지컬들을보기 좋게 ‘녹다운 시켰다. 

그러나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이라고 해서 뮤지컬의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함이 줄어들 

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오히려 춤, 노래, 스토리가 소극장 무대에 맞게 더 섬세하게 연 

출됐다. 이를테면 무대가 바뀌는 동안 우체부가 관객들이 쓴 편지를 무대에서 직접 읽고 배달 

해줘 객석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렇다면 뮤지컬 제목이〈오! 당신이 잠든 사이〉인 까닭은? 바로 여자 주인공이 잠든 사이 벌 

어진 일들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뮤지컬은 가톨릭재단 무료병원의 신부와 의사, 환자, 봉사자들의 이야기다. 병원의 원장인 

신부가 기부금 조성을 위해 602호의 환자를 다큐멘터 리에 출연시키 려고 하지만 어느 날 환자 

가 없어져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다. 재밌는 사실은 없어진 환자는 척추마비의 반신불수 환

뮤지컬 역사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동을 약속하는 뮤지컬〈오! 당신이 잠든사이〉. 쌀쌀 

해진 날씨를 후끈 달아오르게 할 유쾌한 열정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기간 2007년 7월 25일 ~  OPEN RUN 장소 대학로 르메이에르 소극장 문의 (02)744-7090

축 구 마 니 아 들 을  위 한  단  하 나 의  무 대  

축 구 뮤 지 컬 〈뷰 티 풀  게 임 〉

축구마니아들을 위한 춤, 노래, 스토리가 만났다.

‘오페라의 유령’ , 깻 츠 ‘에비타’ 등을 작곡한 앤드류로이드웨버가 내놓은축구뮤지컬〈뷰티 

풀 게임〉. 그라운드의 열정이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노래될 지 주목된다.

이 뮤지컬은 1970년대 북아일랜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벨파스트 축구팀의 실화를 바탕으 

로 만들어졌다. 축구를 사링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에 강렬한 음악과 파워풀한 안무가 

더해져 뮤지컬이 마치 한 편의 축구를 보는듯하다.

그 동안 스크린과 무대를 종횡무진했던 뮤지컬 스타 박건형이 3년 만에 뮤지 컬 무대로 돌아와 

하는 첫 작품이며, 축구동작을 모티브로 한 ‘사커댄스’ 등이 공연된다. 특히 군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구에 감동이 더해져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 여자친구를 축구마니아로 만들 수 있는 

제목그대로 ‘아름다운게임’ 이다.

탄탄한 자본금과 최고의 연출진들이 만들어내는 2007 뮤지컬계의 마지막 히든 카드 뮤지 

컬 〈뷰티풀 게임〉! 스포츠와 뮤지컬이 말할 수 있는 모든 희열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자. 

기간 2007년 11월 16일 ~  2008년 1월 13일 장소 서울 LG아트센터 문의 (02)50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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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홍래의 음악산책

Copying Beethoven
- 영 화 「카핑 베토벤」을 통해 반추해 보는 베토벤의 열정

글 정홍래 I 서울대학교 음익학 석사

~ 7 ]  어가는 을 "  이 가을에 어울리는 작곡가로 브람스 

ᄑ  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고독과 우수로 가득한 브 

람스의 음악은 가을에 유난히도 자주  연주되기 때문이다. 고 

전주의와 낭만주의 양식을 서정성 속에 녹여낸 브람스의 음  

악은 많은 음악가 와  음 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브람스를 평생 괴롭힌 사람이 있었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빈에 있는 브람스의 음악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그  

랜드 피아노 뒤쪽의 벽에 흉상이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평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하는 브람스의 모습 

을  상상해 보라. 매일같이 등  뒤에서 그를 감시하는 인물이 있 

었으니，브람스는 작곡을 하는 내내 이 사람에게 신경이 쓰였

을  것이다. 브람스의 

음악세계에 많은 영 

향을 끼쳤음에 분명 

한 이 조각상은 바로 

베토벤의 흉상끼다.

베토벤에 대해서 

는  지난 9월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데, 지 난 10월 베토벤 

과  관련된 영화가 한  

편 개봉되었다. 청력 

을  상실한 베토벤이 

교향곡 제9 번을 완 

성 ^！•고 생을 마감하 

기까지 그의 곁에서

음 악  사 보 를  도 왔던 여성 카 피 스 트 (Copyist) 안나  홀츠  

(Anna Holz)의 이야기를 다 룬 〈카핑 베토벤〉. 안나 홀츠는 

카피스트이기도 하지만, 교향곡 제9번의 초연에서는 베토벤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도록 돕는다.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안나 홀츠의 도움으로 베토벤이 오케스트라 

를  지휘하는 장면이다. 상상해 보라.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  

의 말도 잘  듣지 못하는 베토벤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의 오 

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영화와 다르게 실제로, 교향곡 제9번의 초연은 움  

라우프(Michael Um lauf)가  맡았으며，안나 홀츠라는 인물이 

지휘를 돕지 않았다. 그렇지만 병들고 노약한 카피스트로 영 

화에 등장하는 쉴레머(Wenzel Schlemmer)는  25년 동안이 

나  베토벤 작품을 필사하다가 1823년에 병환으로 사망한다. 

그런데 베토벤이 교향곡 저19번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1823년이었기 때문에，베토벤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토벤의 곁에 안 

나  홀츠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발상은 상당히 설득 

력이 있다. 교향곡의 초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환호를 듣지 못  

하는 베토벤을 여성 콘트랄토인 캐를라인 웅 어 (Caroline 

Unger)가 무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관객들의 환호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실화도 이 영화와 연결되어 있는 한  장면이다.

이와 같이 실화를 바탕으로 허구가 가미된 이 영화에는, 

교향곡 제9번과 후기의 현악사중주 작품들이 그의 삶, 예술 

혼과  함께 스크린 속에 탁월하게 녹아있다. 음악에서 가장 중  

요한  청력을 잃어 자신이 작곡한 음악도 듣지 못하는 불운의 

작곡가, 타인의 입 모 잉을 관찰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회에서 소외된 이방인，노년이 되도록 가정을 꾸리지 못  

하고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혈육인 조카에게도 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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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불쌍한 노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 하  

고 그것을 이겨내고 인간이 이룩해 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여 

인간의 음악을 ‘신의 영역’ 으로 끌어 

올 린 음 악 의  성 인 入 ) .

이러한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화에 

서，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베토벤과 안나  홀츠 사이의 대화 

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교 향 곡  제9번의 초연 장 

면 이후 현악사중주와 함께 흐르는 베토벤과 안나 흘츠의 대 

화는 영화에 깊이를 더한다. 다음은 현악사중주에 대한 베토 

벤과 안나 홀츠의 대화.

‘‘악장이 어디서 끝나죠T

“끝은 없어, 흘러가는 거야. 시작과 끝에 대한 생각은 그 

만둬. 이건 살아있는 거야. 마치 구름이 모양을 바꾸고, 조 수  

가 변 ^^이 .’’

“음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죠?’

“효과는 없어，자라는 거지. 보라구，첫 악장이 둘째 악장 

이 돼. 한 주제가 죽고 새로운 주제가 태어나지. 자네 작품을 

봐. 너무 형식에 얽매어 있어. 적절한 형식을 고르는 데 말이 

야. 자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음악을 들을 수 

았도록 내 안의 고요함을 찾아야 해. ”

교향곡 제9번 초연 이후 베토벤은 난해한 음악으로 청중 

들 과  멀어졌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스스로 청중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夕>핑 베토벤〉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것은 ‘*미래의 음악으로 가는 다리” 였는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베토벤의 심도 있고 난해한 음 악 은  그  이후 시기인 낭  

만주의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오히려 한참 

이후인 현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앞 

서 본  브람스 방의 흉상처럼, 많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들에게 베토벤은 평생의 도전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평 

생 노력해도 극 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영화 속  한  장면에 나오는 대화처럼，죽 음 을  향해가는 베 

토벤은 청력을 잃고 인간의 세계와 차단되어 정말로 신의 숨결 

을 ，신의 언어를 들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영화에 집중하면, 

베토벤 역할을 맡고 있는 에드 해리스(Ed Harris)가 교향곡 제 

9번을 초연으로 지휘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에 이르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음악가들 또한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이 ‘신의 영역’ 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전개，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성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경건함.

베토벤 음악의 이 러한 특 징은 현악사중주’ 에 잘  나 타나 

며，특히 현악사중주 '대푸가位 rosse Fuge, op. 133)’ 는  영 

화의 후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바이올린 두  대，비올 

라, 첼로 이렇게 네 대의 악기로 구성되는 현악사중주는 규  

모가  작은  것에 비해 풍 부 한  악상과 깊은 표현력을 지녀，베 

토벤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이 선호하는 악기편성이다. 

이 영화에서도 교향곡，피아노 소나타와 더불어 후기에 작 곡  

된 현악사중주 작품이 시종일관 흐르고 있다.

19세기 초의 비엔나를 배경으로，괴팍한 노 장  베토벤의 

불후의 명작들이 여성 영화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의 섬 

세한 터치로 되살아난 영화 夕1•핑 베토벤). 시작에서부터 끝  

까지 쉼 없이 흐르는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는  불굴의 의지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베토벤에 더욱 가까  

워진 느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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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종목은 ▲  F -1 5  2 :2  공중전 부문  ▲  F-1 6  공대지 공

격 부문 ▲  일반 레이싱 부문 등 총  3개 종목으로 대회가 진 

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존에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 

그램 위주로 대 회 가  운영되다 보니 초보자들의 참여가 어렵 

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 레이싱 부문을 신설，많은 일반 국민 

들의 참가를 유 도 했다는 점이 었다.

대회는 시종일관 활 기찬 분위기에서 진 행 되 었 다 .「대한민 

국  공군의 자 랑 스 러 운  모습j 이라는 주 제로 비행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디지털 동영 상  공모전, 조종복과 항공장구를 착용 

한  후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군  e-Sports ACE팀 

강도경 상병과 최 인규 상병 간의 1:1 시범경기 및 팬 사인회 

를  비롯，비행시물레이션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전시 등  다 

양한 특별행사를 통해 대회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영 

예의 최우수상은 ▲  F -1 5  2:2  공중전 부문_ 변성보 씨 ▲  F-  

16 공대지 공격 부문_지용진 씨 ▲  일반 레이싱 부문_유준우/ 

염신복 씨 ▲  동 영 상  공모전_변재명 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전 입상자들에게는 항공생리훈련의 기회가 부여되고 시물레 

이터 탑승，항공기 및 무장전시 견학 등  전투비행단 방문 프 

로그램도 제공될 예 정 이 다 .©

창공의 최강자

-10월 7일，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물레이션대회 개최 -

원고정리 편잡실 | 진 중사 편보현

비  행시물레이션 마니아들의 축제인 제6회 1■공군참모총 

I 장배 비행시물레이션대회_J가  10월 7일 서울 용산  e-  

Sports 스타디움保산역 I-PARK  몰)에서 개최됐다. 국내유 

일의 본  대회는 국민들의 공군 및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비행의 

기초원리부터 전문적인 전투분야까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다. 특히 올 해는 참가자와 관람객의 편 

의를 고려하여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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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지음

그대 떠난자리에
별이 미귀

1Q O Q L ^  충주비행장 정훈참모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 

i _ y y d y  이야 ‘상병진급 캠프’ 처럼 공군만의 특화된 

좋은 정신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천편일률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장병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 

았다. 그래서 많은 정훈장교들이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는데 

어느 동료 한명이 종교 단체와 청소년 단체에서 만들어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공군의 팀워크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전 공군에 확산 

시킨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조국과 공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 중에 甲辭쓰기는 많은 장병들에게 충격에 가 

까운 감동을 준 프로그램으로 기 억된다. 자신이 죽었을 때를 

가정하여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知人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쓰고 낭독하는 형식인데 상당수의 장병들이 조 

사를 낭독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삶을 중간 중간 되돌아 볼 기회가 없이 살 

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댄 ‘지금 내가 죽는다면 주변에 

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의 질문에 턱하고 숨이 막 

히지 않았나 싶다.

이 책은 한겨레신문의 중진 기자인 이상기 편집장이 신문

글중령 강성구 I 공군본부 비서실

에 소개되는 름卜音의 주인공들 중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이들의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이다. 특이한 것은 아 

직 생존해 있는 17명의 인사들에 대한 추모사가 미리 실려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엄흥길 등 우리의 시대정신을 대변 

하고 존경할만한 분들에 대한 추모의 글은 동시대를 함께 살 

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신의 삶을 返照하게 해준다.

분야는 모 두  다르지만 자신의 일에 一心을 바쳐 정성을 

다함으로써 이 사회가 바르고 건강해 질 수 있는 토양을 만 

들어 준 5&분에 대한 이야기는 때론 감동으로 때론 웃음으 

로 때론 애릇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특히 아버지에 이어 아 

들까지 하늘에서 산화한 우리 전우 故박인철 대위 편은 홀로 

남겨진 박 대위의 어머님을 떠올리게 하며 읽는 이의 눈시울 

을 적시게 한다.

春生秋殺이라고 했던가. 봄은 생명을 살려내고 가을은 생 

명을 거두어 간다는 진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存在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우리네 인생도 그 순리에 따라 다시 돌 

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한겨울 동안 그 뿌리에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새 봄을 맞아 다시 잎을 피워내듯 비록 우리에 

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소중히 간직했던 많은 ‘소 

망 들은 또 다른 生의 後進들에게 새싹을 퇴울 힘을 줄 수 

있다는 ‘희망’ 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보다 위대한 책은 없다는 警句처럼 독자들은 이 책 

한권을 통해 58권의 감동적인 책을 접하게 되리라 본다. 언 

론인들의 펜 끝에서 나오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혐오스런 사 

건들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이 책은 언론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니 었다는 다행스러움을 느끼 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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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관련 문의처 ： H.P一010-5078-3117, Fax_02- 393-7642, E- mail_kite53@empal.com

mailto:E-mail_kite53@empal.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월 간 「공군」은공군을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자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보내는 사람

설명:

주 소 :

^는  사람

충남 겨통시 남선면 부남리
50保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 군  편집팀

回回因-回回回

장병 ^ 자  엽서

321-929 충남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 2 9 5 , 0 2 ) 5 0 6 -6 2 9 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퀴 즈 정 답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2 L

2.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3.

월간「공포은 공군을 乂[랑^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월 간 "■공군」11월호를 잘 읽고 문저■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1월 20일까지

1.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자주국방과 산업발전의 첨병역 

할을 하게 될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명칭은?

2. 공군의 역할과 항공 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을 전파할 공군의 새로운 

두 얼굴로，한 명은 현재 드라마 ‘왕과 나’ 에서 성종 임금 역으로 

열연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은 ‘하늘만큼 땅만큼’ 에서 석지수 역으로 

열연하였다. 두 공군 홍보대사의 이름은?

3.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주개발사업에 있어 국가적인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인 국가우주자산 활용을 위해 공군이 상호협력을 추 

진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공 군지 독 자 들 을  필 자 로  모 십 니 다 〉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 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 간 「공군」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K인터넷) 

sjy0402@ af.miK 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 /042-552-6295

2 0 0 7 년 10월 호  독 자 퀴 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서울에어쇼 2007

2.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3. 화성

당첨자
충청북도 충주시상병 신승엽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박영란 
전라북도전주시 김수연 

경기도성남시 전재우 

경상북도경주시 최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성진 

충청북도 청원군 유호철

mailto:sjy0402@af.miK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